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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2일(목)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12월 21일(수)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지재권 분쟁, 뭉치면 산다!

- 특허청,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우수전략 발표회 개최 -

LED 조명 제품을 생산하던 P사는 글로벌 대기업의 공격적인

특허권 행사로 분쟁이 예상되었으나 엄청난 비용부담과 대응능력

부족으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일한 위험에

노출된 동종업체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역공격 특허매입 및

특허풀을 구축하여 공동방어전선을 펼침으로써 로열티를 절감하고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D사는 중국에 진출하였으나 이미 중국

상표브로커 K씨가 상표를 선점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D사는 K씨에게 상표를 선점당한 다른 국내기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국에서 공동으로 상표 이의신청 및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K씨가

악의적인 상표브로커라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이들은 모두 특허청(청장 최동규)이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 사례이다.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이러한 지원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12월 22일(목) 오후2시 리츠칼튼 서울 호텔에서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우수전략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는 공동 지재권 분쟁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수전략 공유와 함께 사업의 이해도를 높여, 지원사업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관계자는 “공통된 지재권 분쟁현안을 공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모여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개별적 대응에 비해

비용을 절감하고, 피해기업 간 원활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피해입증이

용이하였다.”고 말하며 공동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